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가 도

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의 택배비 부담 절감과 경영 지원을

위해 10월 한달간 코로나19 대응

제주6차산업 제품 택배비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자치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대응하고,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사

업자의 매출 하락과 경영체의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비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120개소)가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내역에 대해 택배 발송 1건당 2500

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은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홈

페이지(www.제주6차산업.com)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1년 전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

고 10월부터는 전기료 인상이 예고

돼 있어 4분기 물가 상승 압박은 여

전할 전망이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

향 을 보면 도내 물가는 1년 전보다

3.0% 상승했다. 4월부터 6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이다. 일상생활에서 구

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

다 3.8%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 오른 품목은 돼

지고기(12.9%), 고등어(11.7%), 오

징어(10.4%), 달걀(43.4%), 국산쇠

고기(7.9%), 쌀(9.2%), 고춧가루

(16.0%), 상추(45.1%) 등으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포도(12.7%), 복

숭아(18.9%), 바나나(12.0%), 배

(11.5%) 등 신선과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 휘발유

(20.0%), 경유(19.7%), 자동차용

LPG(26.4%), 국내항공료(9.8%),

국제항공료(8.8%) 등 교통비 가격

도 오름세가 뚜렷했다. 신선채소류

중 배추(-22.7%), 파(-23.9%), 무

(-29.4%), 생강(-34.0%)은 값이 내

렸다.

돼지고기는 추석 명절 이후에는

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데

여전히 1년 전에 비하면 높은 수준

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의 10월 1~6일 돼지고기 경락

가격은 탕박 ㎏당 7173원으로 추석

명절 대목 수요가 증가했던 9월 평

균가격(7799원)에 견줘 8.0% 내렸

는데, 작년 9월(6243원)과 비교하면

14.9% 높은 수준이다. 10월 1~6일

전국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당

4828원으로 제주보다 2300원 정도

가격이 낮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

는 돼지고기 소매가격을 보면 6일

제주동문시장에서 삼겹살 100g 판매

가격은 2930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

원 내렸다. 하지만 평년(2440원)과

1년 전(2460원)에 견주면 20%정도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지역 10세대 중 4세대는 1인 세

대로 나타났다. 특히 빠른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가 넘은것

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의 9월 말 기준 3

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

르면 전국 세대수는 2338만3689세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

데 1인 세대 비중은 40.1%로 처음으

로 40%를 돌파했다. 다음으로는 2인

세대(23.8%), 4인 세대 이상

(19.0%), 3인 세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66만

7688명으로, 6월말 대비 0.01%

(4712명) 줄어 인구감소 추세를 이

어갔다. >> 표

전국의 1인과 2인 세대 합계 비중

은 63.9%로 2020년 말 대비 1.3%포

인트(p) 증가했다. 4인 세대 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1인 세대는 80대 이상이

18.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

(13.9%), 10대 이하(0.4%)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30대(20.4%), 여자

는 70대 이상(28.2%) 1인 세대가 가

장 많았다.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30만6252세

대 중 1인 세대 비중은 42.1%(12만

8885세대)로 집계됐다. 이어 2인 세

대 22.7%(6만9608세대), 4인 세대

이상 19.4%(5만9319세대), 3인 세대

15.8%(4만8440세대)로 나타났다.

1인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5.6%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43.7%), 경북(43.5%), 충북

(43.0%), 충남(42.9%), 전북

(42.9%), 서울(42.8%), 제주, 대전

(40.9%) 등 9곳이 40%를 넘었다.

반면 세종(34.5%), 울산(34.8%),

경기(36.6%), 인천(37.4%), 대구

(37.6%), 경남(39.0%), 광주

(39.4%), 부산(39.5%)은 상대적으

로 비중이 낮았다. 문미숙기자

10월말,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

을 앞둬 가격 약세가 예상되면서 생

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길

게 이어졌던 가을장마 탓에 병충해

발생이 잦아 방제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상품량은 줄고 당 산도마저 제

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감

귤을 재배하는 강모(47)씨는 남은

몇 주라도 정성을 들여 좋은 상품을

내놓기 위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그

러면서도 감귤가격 하락에 대한 걱

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름까지만 해도 상품이 많이 나

와 올해는 풍년인가 싶었는데, 최근

가을장마 탓에 병충해는 늘고 당도

는 떨어져 이달말 출하를 앞두고 걱

정이 앞섭니다. 본전은 고사하고 농

약 비료값도 안 나올 것 같아 한숨만

나오네요.

인근 농협 관계자는 최근 잦은 비

날씨에 고온다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깍지벌레, 궤양병, 흑점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인 저독

성 농약 사용 권장에 따라 그 효과는

예년보다 못하다는 게 농가의 반응

이라며 매년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올해도 5%가량 늘며 농가 부담이 커

지고 있다 고 말했다.

여기에 하우스감귤 재고가 평년보

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노지감귤

출하시기와 겹치며 가격 하락을 부

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추석

명절 이후 과일 소비마저 주춤 할 것

으로 보여 당분간은 가격 반등이 어

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6

일 기준, 노지감귤 출하량은 255.9t

이며 평균가격은 8700원(5㎏)으로

전년도 같은기간의 9800원에 견줘

1100원(-11.2%) 낮게 형성됐다. 다

만 최고가격은 2만5500원으로 전년

도의 1만5000원보다 시세가 좋다.

한편 가락시장은 10월 품목별 상

세 거래동향과 가격 전망 에서 감귤

품목과 관련해 극조생 노지감귤의 출

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지

만 지난 8~9월 산지에 잦은 비날씨로

인해 당 산도 등 상품성이 다소 좋지

않고 생산량도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

로 전망했다. 가격도 하우스감귤과

노지감귤 시기가 겹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백금탁기자

2021년 10월 7일 목요일6 경 제

6일
코스피지수 2908.31

-53.86
▼ 코스닥지수 922.36

-33.01
▼ 유가(WTI, 달러) 78.93

+1.31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13.67 1171.93 1EUR 1408.31 1353.37

100 1085.77 1048.43 1CNY 194.09 175.61

5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감귤밭에서 농민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농약 비료값도 건지기 힘들듯

■ 행안부 9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


